
효진㈜ 나승종 대표, GIST에 발전기금 1억 원 쾌척
- “제2의 도약에 나선 GIST의 도전과 혁신 응원”

- 임기철 총장 특강 <GIST아카데미 9월 조찬포럼>에서 기탁식 가져

▲ 효진㈜ 나승종 대표의 발전기금 기탁식을 진행하고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.
   (왼쪽부터 김해명 GIST 발전재단 이사장, 나승종 효진㈜ 대표, 임기철 GIST 총장, 김명중 GIST아카데미 원장)

광주과학기술원(GIST, 총장 임기철)은 효진㈜ 나승종 대표이사가 발전기금 1억 원

을 기부했다고 4일(월) 밝혔다. 발전기금 기탁식은 광주·전남 지역의 대표 기업인 

70여 명이 참석한 ‘GIST아카데미 9월 조찬포럼’에서 열렸다.

1996년 설립된 효진㈜는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상위 3% 이내에 드는 전기 및 통신 

소방공사 전문기업이다. 높은 국내시장 점유율과 사업다각화를 바탕으로 해외로도 

진출하여 멕시코․베트남․미얀마․인도․미국․인도네시아에 현지법인을 운영하고 있다.

GIST기술경영아카데미(GTMBA) 제6대 총동문회장을 맡고 있기도 한 나 대표는 “과

학기술 융합인재 양성과 연구개발, 산학협력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가

는 GIST의 노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”며 “제2의 도약에 나선 GIST의 도전과 혁신

에 보탬이 되길 희망한다”고 말했다.

임기철 총장은 “설립 30주년을 맞이하는 GIST가 다음 30년을 향한 새로운 출발점

에서 큰 응원을 받았다”며 “나승종 대표께서 기부해 주신 소중한 발전기금에 대단

히 감사드린다”고 화답했다.



한편 이날 GIST 오룡관에서 열린 ‘GIST아카데미 9월 조찬포럼’에서는 임기철 총장

이 연사로 나서 ‘대전환 시대, 세계질서의 재편과 과학기술 혁신’을 주제로 과학기

술 혁신의 측면에서 인류 문명사의 변천을 조망했다.

특히 임 총장은 디지털 경제시대에 한국판 ‘그레이트 리셋(Great Reset)*’을 제안해 

눈길을 끌었다. 그는 미중 패권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금융위기 등 수많은 난제를 

마주한 오늘날, 한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‘게임 체인저(Game 

Changer)*’가 필요하며, 과학기술 혁신이 세계질서 재편의 핵심 변수라고 강조했다.

* Great Reset: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경제적, 사회적, 정치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계를 지속적으로 
개선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제안된 개념으로, 기업, 정치, 사회 시스템 등을 혁신하
여 지속 가능한 세계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. 이는 환경, 경제, 기술, 사회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변
화를 이끌어내고 개선을 추진하는 것을 의미한다. 

* Game Changer: 판도를 바꾸는 존재

아울러 글로벌 패러다임이 지리, 정치, 경제에 이어 기술과 정치에 기반한 ‘기정학

(Techno-Politics)'으로 변화하고 있음에 주목하며, 국가 과학기술 혁신체제 구축을 

위해 △마인드 리셋 △거버넌스 리셋 △시스템 리셋 △정책 리셋 △가치 창출 리

셋을 제안했다.

     

      ▲ GIST아카데미가 오룡관에서 9월 조찬포럼을 개최하고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. 

GIST아카데미는 GIST의 비학위과정으로 GTMBA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, 매

월 마지막 주 월요일 동문 및 지역기업 임원을 대상으로 각계 전문가를 강연자로 

초청하는 ‘GIST아카데미 조찬포럼’을 개최하고 있다.



특히 GIST아카데미는 각 분야 경영자들이 국내 최고의 전문가 강의를 통해 기업환

경의 변화와 글로벌 경영전략 등을 깊이 이해하고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

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및 산학협력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.  


